
[앵커]

병원에서 몰래 훔쳐본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1000정이나 처방받은 30
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부실한 마약류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병원의 접수창구입니다.

환자가 직접 장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넣습니다.

[단독] 병원 접수대서 정보 '슬쩍'…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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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 초진이에요? 이거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적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이렇게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을 노렸습니다.

접수하는 척하면서 자신과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기억해 따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병원에 찾아가 다른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냈습니
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번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1000정 넘게 처방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가 여러 번 처방된 걸 알
고서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60대 남성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졸피뎀 800여 정을 처방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한 보건소의 접수대에서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를 훔쳐봤다"고 말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전과가 있어 더 이상 처방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신재훈)

◆ 관련 기사
이름·생년월일 다 적혀 있는데…관리 허술한 '병원 접수 장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
news_id=NB12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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